
해당국가 일본 기관(기업) 국토교통성 동향분야 정책
국토교통
기술분류

도로교통

□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호쿠자동차도에서 노측-차량 협조 기반 자율주행 트럭 실증을 확대하고 

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주행 도로 인프라 실증을 본격 추진

○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물류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레벨4 자율주행 트럭과 노측 인프라를 

연계한 실증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물류 상용화 기반을 강화

 - 국토교통성은 물류 효율 향상과 운송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자율주행 트럭 기술개발과 도로 

인프라 구축을 병행 추진

 - 2026년 6월 도호쿠자동차도에서 노측-차량 협조 실증을 시작하고 실증 결과를 단계적으로 

검증·평가하여 2027년도 말까지 실증사업을 추진

○ 신토메이 고속도로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실증 대상과 참여 차량을 확대하여 다양한 자율주행 

운행환경을 검증

 - 기존 실증을 통해 노측 설비와 차량 간 정보 공유 효과를 확인하고, 후속 실증에서는 사노 

휴게소 일대 구간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

 - 단독형 트럭뿐 아니라 트레일러형 차량과 운전자 지원 기능을 갖춘 일반 승용차까지 참여 

대상을 확대하여 실증 범위를 다각화

□ 국토교통성은 자율주행 도로 인프라의 검증 항목과 민관 역할을 구체화하여 상용화를 위한 

실증 운영·지원체계를 마련

○ 합류 지원과 선행정보 제공, 원격감시 등 노측-차량 협조 기능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도로 

인프라의 효과를 종합 검증

 - 노측 센서를 활용한 합류 지원과 공사·낙하물 등 도로 위험정보 제공 기능을 검증하여 자율

주행 차량의 안전한 주행과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

 - 원격감시와 도로 인프라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과 운영 

효율을 평가하고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 가능성을 검증

○ 참가 자격과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화하여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실증 운영체계를 

마련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적인 실증 기반을 구축

 - 일본 내 자율주행 차량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참여 대상을 구성하고 

대학·연구기관은 공동개발 형태로 참여를 허용

 - 정부는 자율주행 우선차로와 노측 통신설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, 민간은 차량 개조와 

시험 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적용

 ※ 출처 : 일본 국토교통성(2026.06.30), 고속도로 노측-차량 협조 실증실험 참가자 모집 – 도호쿠자동차도 자율

주행 트럭 합류 지원 등 실험차량 협력자 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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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, 노측-차량 협조 기반 자율주행 트럭 

실증 확대와 도로 인프라 구축 추진


